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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나눔재단 MARU180 개관 3주년 기념 축사>
2017. 4. 27.

마루180에 입주하신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털 임직원 여러분, 
재단의 정진홍 초대 이사장님과 이경숙 이사장님, 이사님들, 
팀장과 직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마루180의 설립 3주년
을 축하드립니다.
 
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저희 아버님 서거 10주기를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들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재단을 설립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회사에서도 도움을 주고 가족들도 
도와주었습니다. 

재단 설립 당시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잃어가
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강원도 산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큰아들로 태어나
셨습니다. 

일제 시대, 지금은 북한 땅인 강원도 동해안의 시골 마을 통천
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서당에서 3년, 근대적 교육인 초등학교
에서 3년, 모두 6년 공부하신 게 교육의 전부입니다. 아버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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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에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배우신 것에 대해 항상 자랑
하시고 가족과 인간관계 같은 동양철학을 강조하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저희들을 보시고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들이 일을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핀잔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현대’라는 큰 기업을 일구기 전에는 건설현장 노동
자, 쌀가게 직원과 같은 다양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현대 같은 대기업들도 시작할 때는 작은 벤처기업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성공의 비결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 어
려워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도 있었고 운도 많이 작용했겠지만, 그 못지
않게 아버님을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
다.

아버님께서 1940년 아현동에서 작은 자동차 수리공장을 시작
하셨는데 이것이 현대자동차의 모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전자부품이 많지 않아서 누가 빨리 수리를 해주는
가 하는 것이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시작한 지 닷
새 만에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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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3천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불이 
나자 아버님은 다시 그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이대로 사업이 망
하면 지난번에 빌린 돈도 못 갚게 될 테니 한 번만 더 도와달
라고 간청하셨답니다. 

그 분이 잠자코 듣더니“그동안 한 번도 빌려준 돈을 떼인 적이 
없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을 리가 없다. 돈을 못 받으면 
내 기록에도 흠이 된다. 다시 빌려줄 테니 이번에는 잘 해서 
꼭 갚으라”고 하면서 3천5백원을 또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셨으니 어찌 보면 그 사채업자가 
엔젤투자자의 효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님은 오랜 기간 건설업을 하셨는데 허허벌판에서 집을 짓
고 일을 하다가 살 만하면 일이 끝나 새로운 현장을 찾아가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건설업이 제일 어려운 사업이
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조업에 관심을 갖고 조선소를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영어로 조선업을 ship building이라고 하고, 조선공학을 naval 
architecture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업은 일종의 
건설업입니다. 아버님은 철구조물에 스팀 터빈을 넣으면 배가 
되는 것이지 배가 별거냐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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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조선소를 지을 자금을 구하기 위해 처음에는 일본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은행들이 3만 톤 이하의 배를 만들
면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아버님은 30만 톤 이상의 배
를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영국으로 가셨습니
다. 

영국 버클레이즈 은행을 찾아가셨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은행 총재가 아버님에게 “당신의 대학 전공은 경영학입니
까, 공학입니까?”라고 묻더랍니다. 

대학교 근처에도 못 가보신 아버님은 대답 대신에“당신네 은행
에 낸 사업계획서를 보았습니까?”라고 묻고 “그 사업계획서를 
옥스퍼드 대학에 보냈더니 박사학위를 주더라”고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은행총재가 웃으면서 “옥스포드 대학 박사도 그런 사
업계획서는 만들지 못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었다
고 합니다. 2천만 달러를 빌려주었는데 당시로는 큰돈이었습니
다.  

훌륭한 기업가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위
의 도움, 시장을 형성하는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야 합니다. 여
기 계신 여러분께서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많이 도와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루180이 3년간 걸어온 길을 보니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 5 -

위해 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
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루180을 졸업한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서 후배들을 위해 창업생태계라는 토양에 씨를 뿌리는 훌륭한 
기업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큰 딸 남이가 키는 큰데 일을 잘하고 있는지 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